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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333호  
	   
‘비대면채널의 효익과 발전방향’금융소비 정책세미나 개최
 보험가입, 앞으로는 비대면 채널이 대세…,
1. 향후, 비대면 채널로 보험가입 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 75% 넘어
1. E-교보 등 생보사들도 본격적으로 비대면채널 시장에 뛰어들어,
1. 보험료 저렴하고(54%), 간편해서(25%) 인기 끌 것!




□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과 김재경 국회의원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비대면채널 보험판매에 대한 효익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음.

□ 보험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비대면 채널인 ‘보험설계사’가 상당수 사라지고 ‘비대면 채널’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시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10%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대면 전업사로는 악사·더케이·에르고다음·현대하이카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있고, 생명보험사는 e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 금소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채널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75.2%로 매우 높게 긍정적으로 나왔으며, 비대면 채널로 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해서’가 53.6%,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서’가 24.6%로, 비대면 채널은 ‘저렴한 보험료와 간편한 가입’이 소비자들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았음. 

앞으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는 50% 정도가 절반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성장성’에 대해서도 절반(53.4%) 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사업비등 공시가 투명해지면서 보험설계사에 지급되는 많은 수당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 저렴한 상품을 찾게 되고, 저렴한 상품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은 앞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비대면 채널’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과 보험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음.

□ 이번 세미나는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가 소비자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채널의 소비자측면에서의 효익과 만족도’에 대해서, 보험연구원의 황진태 박사가 ‘비대면채널의 산업측면에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고,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 이상빈 한양대 교수,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상무, 김용주 보험개발원 이사가 토론을 맡는다고 밝혔음.

첨부: 비대면채널의 효익과 발전방향 세미나 안내문

1.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http://www.kfco.org)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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